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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환경적 요구에 융통적

으로 적응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

력이다.1)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

의 자아탄력성은 매우 중요한 개인의 내적 자원으로2,3) 스트

레스가 많은 학교 환경 속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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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Parental behavior is related to personality development and ego resilience in the childhoo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arental behavior on ego resilience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
Methods：Subjects were selected based on 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in Korea youth panel study 

2013(Boy : N=1,075, Girl : N=1,033). We used Parental behavior inventory(PBI) to estimate parental behavior 
and the Ego resilience scale to estimate ego resilience.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a Pearson cor-
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We consid-
ered differences to be significant when p＜0.05.

Results：A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rational explanation, affection, Interest and inconsistency of the 
parental behavior domains influence ego resilience. Also rational explanation, affection and Interest of the paren-
tal behavior domain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go resilience(r=0.24, r=0.31, r=0.22, p＜ 

0.01). In contrast to early childhood studies, inconsistency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Conclusions：Adolescents who had taken more rational explanation, interest and affection from their parents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ego resilience. However, inconsistency of parental behavior showed no correla-
tion with ego resilience of adolescents, which means that they are affected by several other factors than parental 
behavior. This study would be a basic research that could be a help to psychosocial approach in pediatric psy-
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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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능력이다.4) 기존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자아탄력성을 높인다.5,6) 

인간관계 중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모-자녀 관계는 인

간의 성장과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후속 행동을 결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며, 성격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준

다. 이러한 양육 행동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되고 있다.7-10)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

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며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정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1)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타인과 조화

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효율적인 적응을 위해서 상황적 필요에 따라 충동

을 통제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이 필요하다.12) 

자아탄력성은 Block 등13)에 의해 초기 성격 구조로 개념화 

되었고 역동적 성격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으

며 내적, 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적응능력을 

뜻하게 되었다.

이전 연구결과14-16)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정생활과 학교 생활에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 같은 외

부 환경에 대해서 심리적 어려움을 덜 겪으면서 상황에 잘 

적응하는 자아탄력성이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지를 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이전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

은 환경에 적응하는 긍정적인 성격 자원이며, 청소년의 생

활적응에 있어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

인이다.

지금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17,18) 하지만 중학

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직접적으

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고 연구 대상도 적은 실정으로 중

학교에 접어든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행동

과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많은 인원을 포함하는 

대단위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

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

동을 실제적으로 파악하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

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방       법 

1. 대  상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

소년 패널조사 2010(KCYPS :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의 3차년도 2013년 패널조사를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층화 다단계 집락 포집

(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해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중학교 1학년 2,108명(남성 : 1,075 ; 여성 : 

1,033)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도구

1) 부모 양육행동 척도(Parental Behavior Inventory, PBI)

양육행동은 부모가 지각한 양육행동과 자녀가 지각한 양

육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Medinnus19)은 아동이 주변의 환

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

동은 아동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직

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허묘연20)이 제작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검사 문항을 활용하였고, 원척도의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

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

외하고 사용하였다.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 동안의 발달

과 부모의 양육 행동을 애정-적대(love-hostility)와 자율-

통제(autonomy-control)의 2개의 축으로 분류한 Schae-
fer21,22)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한국어판의 신

뢰도와 타당도는 이전 연구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20,23) 

부모 양육행동의 각 요인은 관심(interest), 애정(affection), 

비일관성(inconsistency), 과잉기대(excessive expectation), 

과잉간섭(over-involvement), 합리적 설명(rational expres-
sion)으로 나누었다. 각 요인을 정의하면, 관심은 자녀의 학

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된다.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 행동을 나타내는 태도이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과잉

간섭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관여

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행

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이다.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

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규준과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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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개발과정20)은 기존에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모 양육

행동 척도에서 구성된 요인들과 최근 정신병리에 결정적인 

요인들로 밝혀진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념적 정

의를 분명히 함으로서 각 요인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문항

을 추출하여 제작하였다.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임

상심리사 2명과 소아 정신과 전문의 3명의 검토를 거쳐 각 

요인의 개념적 정의를 분명히 하고 문항을 수정하였다. 문

항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되어 있으며 역채

점 방식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의 각 차원에

서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

용한 척도는 Block과 Kremen1)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Ego Resilience Scale)를 유성경 등24)이 번역한 뒤 수정, 보

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를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

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척

도는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전 연구에 의해 검증되었

다.25) 총 14개의 문항으로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와 같이 주어

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 자신감, 자기수용 등을 측정하는 문

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

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역산 채점 문항은 없다.

결       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아탄력성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을 예

언 변인으로 하고 자아탄력성을 기준 변인으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 그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

모의 양육행동 차원 중에 관심, 애정, 비일관성, 합리적 설

명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자아탄력성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중에서 영

향을 주는 요인들 사이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

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의 양육 행동에서 합리적 설명, 애정, 관심이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이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24, 

r=0.31, r=0.22, p＜0.01). 부모의 양육행동 차원 간의 상관

성을 보면 부모의 양육 행동에서 관심이 높을수록 부모가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애정이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관심이 높을수록 비일관성은 낮아지는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3, r=0.14, r=0.48, r=-0.1, 

p＜0.01).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애정이 높을수록 합리적 

설명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과잉간섭, 과잉

기대는 낮아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61, 

r=-0.22, r=-0.28, p＜0.01).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비일관성 

높을수록 합리적 설명은 낮아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behavior and ego resilience 

Variables Rational explanation Over-involvement Excessive expectation Inconsistency Affection Interest
Rational explanation
Over-involvement -.15** 
Excessive expectation -.02** -.65** 
Inconsistency -.22** -.59** -.43** 
Affection -.61** -.22** -.01** -.28** 
Interest -.33** -.03** -.14** -.01** .48** 
Ego resilience -.24** -.01** -.09** -.01** .31** .22**

* : p＜0.05, ** : p＜0.01

Table 1. Regression between parental behavior and ego resilience 

Criterion variable Predictor variables B SE ß T p

Ego Resilience 

Interest .23 .89 .07 3.18 .001** 
Affection .62 .07 .25 8.72 .00**0
Inconsistency .27 .07 .09 3.46 .001**
Excessive Expectation .09 .06 .04 1.44 .149**
Over-involvement .01 .07 .01 0.16 .868**
Rational Explanation .27 .08 .08 3.37 .001**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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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과잉간섭, 과잉기대는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r=-0.22, r=0.59, r=0.43, p＜0.01). 과잉기대

가 높을수록 과잉 간섭이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r=0.65, p＜0.01). 

고       찰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

과의 영향 및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

진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이 자신 부모의 양육 행동을 관심, 애정, 합리적 설

명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유아

의 자아탄력성 연구26-28)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이 관심, 애

정, 일관성, 합리적 설명으로 지각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

아진다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비일관

적인 것이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유아와 초기 학령기 아

동의 자아탄력성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비일관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 초기 학령기 아동과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양육 행동 중에 

유아기에는 일관성 있는 규제 행동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탄력성을 높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은 유아에 

비해 자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모 애착에 의

한 직접적 영향보다 자아존중감 같은 자기 내적 요인이나,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29,30) 즉 청소

년기에는 자아탄력성이 부모 애착이나 관계 등 환경적 요

인에 의한 변동 가능성이 초기 아동기에 받는 영향만큼 크

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비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은 ‘부모님께서는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

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손님이 오거나 외출

했을 때, 나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다르다.’의 세 문항으

로 질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유아나 초기 

학령기 아동과 중학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번째로 중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 양육 행동은 문화

적인 배경, 사회 경제적인 지위, 부모의 학력과 연령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구성 요인에 대하여 고려를 

하여야 한다. 

위의 결론을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2013년 4월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와 대상을 토대로 하여 연구

한 것이므로 일반화 시키기에 제한이 따른다. 또한 본 연구

는 실제 문제 행동을 나타내어 병원을 방문한 중학생이 아

니라 일반 중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학대나 방치에 포함되는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에 

가깝게 평균이 분포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

서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표집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측 변인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

행동만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는 부

모의 양육행동 외에도 기질이나 또래관계, 지능, 학업적인 

측면 같은 많은 변인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

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부모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척

도가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또

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 모

든 집단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는 자녀가 내용

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셋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실제 부모가 자녀

에게 나타내는 양육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양육행동 그 자체보

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적, 행

동적인 측면에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 연

구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기준 변인으로 자아탄력성만을 설정하

였으나 자아존중감, 자기역량감 또한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배경 연구가 추

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2013년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대단위 연구로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아탄력성

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심신 발

달을 돕는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다른 연령 군과 차별화 된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개념에 대해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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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중학생의 성격 발달 및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와 이에 대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층화 다단계 집락 포집 방법으로 표본(남성: 1,075; 여

성: 1,033)을 선정하였으며 부모 양육행동 척도와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 양육행동과 중학생의 자

아탄력성을 평가하였다.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으며 영향 요인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회귀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 합리적 설명, 애정, 관심, 비일관성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상관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 합리적 설명, 애정, 관심이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r=0.24, r=0.31, r=0.22, p＜0.01). 그러나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비일관성은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합리적 설명, 애정, 관심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비일관성

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것을 통해 유아와는 달리 중학

생의 자아탄력성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중학생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정신사회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단어：자아탄력성·부모 양육행동·중학생.


